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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학교생활 내 주요 대인관계인 교사관계와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우울 및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2010’ 중1 패널 3차년도(중학교 3학년)의 총 2,164명에 대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는 교우관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방

임은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은 교사관계

와 교우관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격성은 교우관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학대와 방임이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이 매개역

할을 하는지 효과분해를 분석한 결과, 학대는 교사, 교우관계에 대해서 우울과 공격성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가 컸지만 방임은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와 

방임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우울의 간접효과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우울과 공

격성의 간접효과가 각각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복지 개입

과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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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가정 내 학대, 방임과 같은 그릇된 양육행태에 대해 언론의 조명이 집중되면

서 범사회적 관심도 급증하였다. 여러 학자들도 가정 내 학대가 청소년의 비행행동

(김재엽, 남보영, 2012), 정신건강(김수정, 정익중, 2013), 학교생활(이진성, 2013; 이태준, 

권정혜, 2007)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다. 부모의 친권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을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해 온 경향이 많

고,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 아동의 학대가정으로부터의 분리 등 관련 제도에 대한 법

적 근거도 미비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사회변동으로 학대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수가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80.3% 이상이 부모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조

사되는 등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기

관, 2014). 이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일시적, 단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복

지와 행복 보장 차원에서 다각적, 포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학대와 방임 문제 중에서도 특히 부모역할의 소극적 태만행위를 의미하는 방임은 

가정 내에서 암묵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는 방임도 명백히 학대의 보편적인 한 유형이지만, 방임으

로 인한 극단적 상황 발생 전에는 피해의 정도를 식별하기 어려워 신고 되는 경우가 

미비하고 장기간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찰이 없다면 방임 여부에 대한 판정도 힘들기 

때문이다(오정수, 정익중, 2013). 그러나 부모의 자녀 방임 문제는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 증가, 가족 이데올로기 변화 등 현대사회의 변동에 따라 매우 심각한 상황

이다. 청소년기 방임의 경험은 성인기 이후에도 심리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대와 더불어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정익중, 2011). 

하지만 현재까지 방임적 양육태도가 사회적으로 묵인되어 온 경향이 커 방임보다는 

학대 관련 연구가 더 많았고(박재연, 2010), 상당수의 연구에서 학대 안에 방임이 함

께 측정되어(박영준, 성효정, 2014; 이진성, 2013) 각 변인의 독립적 영향을 살펴본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 학대, 방임을 분리 구성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증가

하고 있지만(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김혜금, 2014; 박기원, 2014), 가정 내 대

인관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대, 방임이 학교 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

목한 연구는 아직 수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학대와 방임의 경로를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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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중학교 생활에서도 특히 대인관계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을 우울, 공격

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동시에 학대, 방임에 대한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학대나 방임이 영유아 시기뿐만 아니라 학령기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초기 청소년 시기인 중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에 대해 적극적 개입이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이전 시기에 비교하였을 때 이들은 외견상으로 성숙하

기 때문에 학대와 방임에 대한 자기 극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중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은 저연령 청소년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영유아기에 비해 학대와 방임의 영향력 검

증이 적었다(Smith, Ireland & Thornberry, 2005). 그러나 중학생은 초등학교와 구별

되는 교육환경 안에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과 가치를 배우고 성격 등 심인성적 특질 발달의 과업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시기는 본격적으로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부모의 압력과 통제가 증가하며, 자

녀의 사춘기 진행에 따른 반항심 증폭 등 부모-자녀 간 갈등도 급증한다(박재연, 

2010). 가정에서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이 학교와 같은 이차적 환경 속에서 원

만한 대인관계를 향유하여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탄력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입 근거가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

한편, 중학생 시기 가정과 학교에서의 대인관계는 전인격적 성장 및 적응과도 직결

된다. 가정은 양육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양육자와의 관계

는 청소년의 발달의 근간이 된다. 교사, 교우와의 관계는 공동체의식, 구성원 간 협

력, 애착과 상호작용, 사회성 및 인간관계의 기술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심인성 발달

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스마트 기기 발달과 보급 증가로 대인관계의 양상

이 변화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

하는 중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중학생의 가정과 학교 내 대인관계의 질적 저하로 인

해 이들의 사회성 함양과 전인적 성숙은 요원해지는 경향이 있다. 타인과 더불어 살

아갈 수 있는 지혜의 습득, 삶의 질 및 정신건강 증진의 도모를 위해서도 중학교 환

경에서의 대인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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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생활 만족, 인성 개발, 행동양식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교우와의 관계는 또래 간 친밀감 형성, 상호의존성 배양, 자발성 증진 및 개인과 집

단 간 과업 인식, 타협과 협력, 갈등 해결 등에 영향을 미친다(이진성, 2013). 그간 

다수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원만함 정도가 학업성취나 규칙준수와 함께 학생으로

서 학교생활에 올바르게 적응하는지를 측정하는데 활용되었다. 즉, 청소년의 학교 내 

대인관계를 학교생활적응의 일부분으로 보고 학습활동, 학교규칙 등과의 관계 속에서 

하위변수(김혜금, 2014;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나 합산변수(박영준, 성효정, 

2014; 이태준, 권정혜, 2007)의 형태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의 학교생활 중에서도 대인관계에 보다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학대, 방임이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소연과 이정윤(2011)은 부모-자녀 관계가 중

학생의 대인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내적 특성을 제 3의 변

인으로 설정하여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이 대인관계 예방과 

개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학대, 방임은 청

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박영준, 성효정, 2014; 홍영수, 

2010; Sentse & Laird, 2010; Stirling & Amaya-Jackson, 2008), 학대와 방임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은 성인기에도 지속해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김수정, 

정익중, 2013; 정익중, 2011; Power, Ressler & Bardley, 2009). 이와 함께 학교생활 

적응이나 만족도에 대해 우울(강승희, 2010; 김정민, 송수지, 2014; Chan & Poulin, 

2009)과 공격성(Hoglund & Chisholm, 2014)은 부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경험적 입증에 근거하여 우울과 공격성이 학대와 방임, 중학생의 학교 내 대인

관계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 내 주요 대인관계인 교사, 교우관계를 최종산

물로 선정하여 학대, 방임에 따른 각각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발달 산물인 우울, 공격성을 매개변인으로서 함께 설정하

여 일차적 환경에서의 대인관계의 한 양상인 학대, 방임이 이차적 환경인 학교 내 대

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가

정 내 대인관계에서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학교 내 대인관계에 주는 직접적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의 정도와 그로 인한 심리정서적 후유증이 학교 내 대인관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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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접효과의 정도를 비교하여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에 대해 임상 개입 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대, 방임이 중학생의 학교 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3)의 ‘2012년 상담경향보고서’ 에 따르면 상담을 요청

한 전체 청소년 중에서 중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호소한 고민 중에서

도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본격적으로 사춘기에 진입한 

초기 청소년의 삶 속에서 가족과 학교 내 대인관계가 일상생활 만족과 관련해 중요하

며 사회적 기능 발달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 함양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도 매우 크

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중학생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긍정적 수용 및 지지의 확보를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존중

과 긍정적 평가를 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 발달과정의 주요 대인관계인 교사관계나 교우관계가 주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수로 분석되었다(김혜금, 2014; 이재성 외, 2012; 이진성, 2013; 

이태준, 권정혜, 2007; 박기원, 2014; 박영준, 성효정, 2014). 상당수의 연구가 학교생

활에 대한 학생으로서의 적응이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교사관계, 교우관계 변수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가 인간 대 인간이 맺는 관계성에 주목한 것

과는 구별된다. 이들은 학교 내 대인관계라는 관점에서 교사나 교우와의 관계에 집중

했다기보다는 학습활동이나 학교규칙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의 연장선상에서 학생

과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학대, 방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를 입증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대, 방임이 청소년의 학교 내 대인관계에 부적(-) 영

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학대 혹은 방임과 교사, 교우관계 간 관련성을 분석한 최근 연구는 가정의 양육환

경이나 부모양육태도가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Gaetner, Fite and Colder(201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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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보고하였

고, Rudasill, Gonshak, Pössel, Stipanovic and Nichols(2013)는 가정 내 학대나 방임

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경험하는 청소년

이 교사관계에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안은미, 이지연과 

정익중(2013)은 정서학대가 또래애착과 교사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정익중(2008)은 피학대 아동의 경우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볼 때, 부모의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정

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교사, 교우관계에 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중학교 시기에 가정이 청소년 보호와 안정적 정서를 제공하지 못하여 청소년이 부

모와의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이들은 다른 유형의 사회적 관

계 맺기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학교라는 환경 내에서

의 주요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 및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사, 교우관계를 집중 고찰하는 동시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학대, 방임의 대

표적인 내재화 증상인 우울과 외현화 증상인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학대, 방임이 우울, 공격성을 매개로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대나 방임이 중학생의 일상생활 속 심리적 기제나 대인관계 형성에 미치는 구조

적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 청소년의 부적응적 행동 문제의 해결, 치료적 개

입 전략의 마련, 긍정적 상호작용 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Stirling & 

Amaya-Jackson, 2008). 그러나 학대와 방임은 중학생 시기 대표적인 내재화 증상으로

서의 우울, 외현화 증상으로서의 공격성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대, 방임

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공격성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그간 상당수의 연구가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 

등 내재화 증상(강승희, 2010; 홍영수, 2010; Power et al., 2009), 공격성 등 외현화 

행동(김재철, 최지영, 2011; 노영천, 김홍석, 2013; 장희순, 이승연, 2013)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를 내재화 증상인 우울을 중심으로 고찰해보면, 가정에서 학대와 방

임을 경험할수록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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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과 남보영(2012)은 신체학대의 경험이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았

고, 홍영수(2010)는 부와 모의 학대 모두 청소년 우울과 정적(+) 관련이 있고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우울 감소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Sentse와 Laird(2010)는 부모

관계, 또래관계와 아동의 우울 수준 간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하였고, 김수정과 정

익중(2013)의 연구는 학대의 종단적 양상에 따라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력이 다를 수 있으며 지속적 학대의 영향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를 근거로 학대나 방임에 따라 우울이 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행동인 공격성은 가정 내 학대와 같은 부모 역할모델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rquiza & Winn, 2003). 김재철과 최지영(2011)은 

부모학대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노

영천과 김홍석(2013)은 학대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 부적응도식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장희순과 이승연(2013)은 신체 학대 경험이 아동의 반응적 공

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정익중(2008)은 학대 경험이 많은 아동일

수록 공격성이 높아지고 공격성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

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학대 및 방임 경험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정적(+)으로 증가시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내재화와 외현화 증상을 한꺼번에 고려하기보다는 우울이

나 공격성 중 하나의 변인만 모델에 포함하여 고찰하였고,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변인

이 아닌 학대와 방임의 최종 발달 산물로서 구성하여 분석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대, 방임의 대표적 발달 산물인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변인으로 

동시에 설정하여 고찰함으로써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학대와 방임이 우울, 공격성이라는 심리적 기

제에 따라 교사, 교우관계에 구별되는 효과를 보일 것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교

사, 교우관계를 종속변수로 한 국내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같이 각각의 변수를 독립

되게 구성하여 대인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고, 학습활동, 학교규칙

과 함께 학교생활적응의 합산변수로 모형을 설정하여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규명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강승희, 2010; 김정민, 송수지, 2014).

  우울, 공격성이 학교 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국외연구는 교사와의 관

계보다는 주로 가정 내 부정적 양육태도의 교우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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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samy와 Zimmer-Gembeck(2007)은 학대가 공격성을 유발하며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은 또래로부터의 소외를 정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Chan과 Poulin 

(2009)은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교우관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Cui, 

Conger, Bryant and Elder(2002)는 부모의 적대적 양육태도는 교우관계와 부적(-) 관

련이 있고 적대적 양육은 청소년의 공격성 증가를 유발한다고 하였고, Fröjd et 

al.(2008)은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부정적 사회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Hoglund와 Chisholm(2014)은 공격적인 아동이 또래관계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가정 내 학대, 방임은 교사, 교우관계에 부적(-) 영향

을 줄 수 있고 우울,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또한 우울과 공격성은 학대와 

방임, 교사, 교우관계 간 영향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 아동이 교사,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다르게 적응한다는 연구

(김혜금, 2014)나 남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다르게 경험한다

는 연구(Ang, Chia & Fung, 2006; Power et al., 2009), 청소년기 우울(Galambos, 

Leadbeater & Barker, 2004)과 공격성(Piko & Pinczés, 2014) 수준에 성차가 존재하

며 교우관계에도 각기 다르게 관련된다는 연구(조민규 외, 2014; de Matos, Barrett, 

Dadds & Shortt, 2003) 등을 고려해 성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 

교우관계와 함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인으로 학습활동, 학교규칙이 

연구되었으므로(김혜금, 2014; 박영준, 성효정, 2014; 이재성 외, 2012; 이태준, 권정혜, 

2007), 이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보다 엄정하게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환경에서의 청소년기의 주요 대인관계인 교사, 교우관계

에 대해 가정환경 요인으로서의 학대와 방임 각각이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청소년

의 심리정서적 발달 산물인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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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념적 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중1 패널의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 자료

는 전국에 걸쳐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

집 되었고,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이 수행되었다. 원 자료 전

체 청소년은 총 2,35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가 있고 학대와 방임 경험 여부

에 응답하였으며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1,088명(50.3%), 여자 1,076명

(49.7%)의 총 2,164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학대, 방임이고, 종속변수는 교사관계, 교우관계이며, 매개변

수는 우울, 공격성이고, 통제변수는 성별, 학습활동, 학교규칙이다. 각각의 조작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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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 학대, 방임

본 연구에서 학대는 양육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이

다. 방임은 양육자의 부모역할에 대한 소극적인 태만 행위로서 물리적, 교육적, 의료

적으로 청소년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학

대와 방임은 허묘연(2000)의 척도를 참고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11). 원 설문은 모두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

다’ 4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이다. 학대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등 

4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정도가 높도록 모두 역코딩하였다. 방임은 ‘부모님 

(보호자)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등 총 4개 

문항이 해당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값은 

학대가 .855, 방임은 .758이었다.

2) 종속변수: 교사관계, 교우관계

본 연구에서 교사관계는 학교 내 선생님과의 대인관계를 의미하고, 교우관계는 학

교 내 또래와의 대인관계를 뜻한다. 원 설문문항은 민병수(1991)의 학교생활적응 척

도를 수정하여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교사관계 5문항, 교우관계 5문항을 활용하

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원 자료의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교사관계는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등의 5문

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

였다. 교우관계는 총 5문항으로,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의 1문항과 ‘내 짝이 교

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등을 역코딩한 4문항이 해

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값은 교사관계가 .840, 교우관계는 .539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학교 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로  

- 15 -

3) 매개변수: 우울, 공격성

본 연구에서 우울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지속적으로 침체되거나 슬프다고 느끼는 심리정서적인 상태로 내재화된 증상을 뜻하

고, 공격성은 외부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행동을 발생시키는 분노, 화와 관련된 성미 

혹은 성격이나 심리정서적 상태로 외현화된 증상을 뜻한다. 원 조사에서 우울은 간이

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을 수정하여 측정하

였고, 공격성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조사하였다(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2011). 우울은 ‘기운이 별로 없다.’ 등의 1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공

격성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등의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원 자료 

모든 문항의 응답범주는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과 공격성을 경험한 정도가 높도록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Cronbach’s α값은 

우울은 .904이고, 공격성은 .809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성별, 학습활동, 학교규칙

성별은 남자는 0, 여자는 1로 재코딩하였다. 학습활동과 학교규칙은 민병수(1991)의 

척도 중 각각 5개 문항씩 선별하여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학습활

동은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등을 역코딩한 4문항과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1문항을 활용하였고, 학교규칙은 ‘당번,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등의 역코딩한 5문항을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 관계와 측정모형의 적합

도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모형을 토대로 잠재변수들

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넷째, 통계적 모형으로 효

과분해를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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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

다. 자료 분석에는 PASW Statistics 21.0과 Amos 19.0을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으로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χ2
과 함께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

하였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판단 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χ2 
통계량의 

경우 표본 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RMSEA, NFI, IFI, CFI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였다(Kline, 2010).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데이터의 정규성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데이터 정규성 점검에서는 왜도의 절대

값이 3.0보다 큰 경우 왜도가 심각한 정도임을 뜻한다. 첨도의 절대값이 8.0～20.0 

정도인 경우 첨도가 극단 정도임을 나타내며, 첨도가 10.0이 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20.0이 넘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10).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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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잠재변수 측정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대
학대1 2,164 1.95 .73  .74  .16

학대2 2,164 1.71 .77 1.02  .46

방임
방임1 2,164 1.89 .62  .26 -.11

방임2 2,164 1.78 .59  .42  .28

우울

우울1 2,164 2.10 .72  .22 -.25

우울2 2,161 1.95 .68  .32 -.35

우울3 2,159 1.90 .69  .34 -.42

공격성

공격성1 2,162 2.27 .71  .05 -.20

공격성2 2,163 2.27 .71  .07 -.32

공격성3 2,163 2.07 .76  .32 -.27

교사관계
교사관계1 2,164 2.94 .66  -.15 -.10

교사관계2 2,163 2.85 .69  -.25 -.08

교우관계
교우관계1 2,163 3.12 .51  -.12 .17

교우관계2 2,161 3.03 .43  -.06 .50

2. 측정모형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 측정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

였다.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측정

모형 분석에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

용하였다.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측정모형 분석

결과, χ2
은 723.221(df=62, p=.000)이었고 모형적합도는 NFI는 .941, IFI는 .946, CFI

는 .946, RMSEA는 .070로 비교적 좋은 모형적합도이며 측정변수와 잠재변수가 타당

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 중 개념설명력과 요인적재량

이 가장 높은 변수를 준거변수로 지정하여 다른 측정변수의 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잠재변수의 관련성과 방향성 파악을 위해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잠재변수 간 방향성이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방향과 모두 일치하였고 이때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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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그림 2. 측정모형 분석결과(표준화계수) 

3. 구조모형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그림 1에서 제시한 개념적 모형을 바탕으로 잠재변수 간 영

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한편,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우울과 

공격성,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간 관계는 상관 정도가 높지만 변수 간 방향성은 명백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오차 간 공분산을 연결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확인 결과, χ2은 938.185(df=86, p=.000), NFI는 .928, IFI는 .934, CFI는 

.934, RMSEA는 .068로 본 모형은 적합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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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학대 → 교사관계  .023  .029 .022 1.076

학대 → 교우관계  -.037  -.084 .013 -2.836**

방임 → 교사관계  -.203  -.198 .029 -7.070***

방임 → 교우관계  -.146  -.260 .018 -8.092***

학대 → 우울  .224 .276 .020 11.076***

학대 → 공격성 .252 .319 .022 11.721***

방임 → 우울 .238 .232 .027 8.784***

방임 → 공격성 .123 .123 .026 4.829***

우울 → 교사관계  -.102  -.102 .038  -2.679**

우울 → 교우관계  -.058  -.105 .023  -2.503*

공격성 → 교사관계 .002 .002 .040  .060

공격성 → 교우관계  -.127  -.227 .024  -5.257***

성별 → 우울 .275 .234 .025 10.845***

성별 → 공격성 .093 .081 .026  3.503***

성별 → 교사관계 .001 .001 .028  .043

성별 → 교우관계 .087 .135 .017  5.092***

학교규칙 → 우울 .027 .012 .051   .541

학교규칙 → 공격성  -.195  -.086 .053  -3.658***

학교규칙 → 교사관계 .224 .097 .055  4.085***

학교규칙 → 교우관계 .109 .085 .033  3.278***

학습활동 → 우울  -.223  -.114 .043   -5.204***

학습활동 → 공격성  -.225  -.118 .045   -5.001***

학습활동 → 교사관계 .280 .143 .046  6.028***

학습활동 → 교우관계 .109 .102 .028  3.9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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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간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청소년이 학대를 

경험할수록 교우관계의 정도는 낮아졌지만(-.084), 학대는 교사관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방임을 경험할수록 교사관계(-.198), 교우관계(-.260)의 

정도는 모두 낮아졌으며, 방임이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학대의 경우에서보

다 크게 나타났다. 학대, 방임이 우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대는 우울(.276)

과 공격성(.319)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방임도 우울(.232)과 공격성(.123)에 모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공격성이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관계(-.102), 교우관계(-.105)의 정도

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성은 교우관계(-.227)에 부적(-) 영향을 주었

으나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내생변수가 외

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중상관자승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교사관계가 학대와 방임, 우울 공격성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10.8%였고, 교우관계는 3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 표준화계수(비표준화계수) *p<.05, **p<.01, ***p<.001

그림 3. 구조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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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분해
  

학대, 방임이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간

접효과와 총효과의 신뢰구간과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Kline, 2010).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효과분해 결과(표준화계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학대

→     교사관계 .029       -.027* .001

  우울 간접효과 -.028** (.276×-.102)

공격성 간접효과 .001  (.319× .002)

→     교우관계 -.084**       -.101*** -.185***

  우울 간접효과 -.029*  (.276×-.105)

공격성 간접효과 -.072*** (.319×-.227)

방임

→     교사관계 -.198***        -.023** -.221**

  우울 간접효과 -.024*  (.232×-.102)

공격성 간접효과 .001   (.123×  .002)

→     교우관계 -.260***       -.052** -.312**

  우울 간접효과 -.024* (.232×-.105)

공격성 간접효과 -.028*** (.123×-.227)

*p<.05, **p<.01, ***p<.001 부트스트래핑 재표집 1000회를 실시함.

분석 결과, 학대와 방임이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공격성의 간접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학대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우울, 공격성의 간접효과가 가장 컸고(-.101), 방임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우울, 공격성의 간접효과(-.05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총효과는 학대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185, p<.001)과 방임이 교사관계(-.221), 교우관계(-.312)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즉, 학대는 교사, 교우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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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공격성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가 크고, 방임은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여러 매개변수들을 포함한 총 간접효과만을 제시하므로 

개별 매개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Sobel, 1982). 그 결과, 학대와 방임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간접효과는 

-.028과 -.024로 나타났다(p<.05). 학대와 방임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간접효과는 -.029와 -.024였고(p<.05), 공격성의 간접효과는 -.072와 -.028이었다(p<.001). 

즉, 학대와 방임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우울의 간접효과만 유의미하였고, 교

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우울, 공격성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가정 내 학대와 방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대와 방임을 분리하여 모형을 수립하고 내재화 증상인 우울과 외현화 증상

인 공격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중학생의 학교 내 대표적 대인관계인 교사,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 2010’의 중1 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대, 방임이 독립적으로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해 

각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대는 중학생의 교우관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교사관계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한편, 방임은 중학생의 교사, 교우관계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부모양육(이재성 외, 2012)이나 학대(이진성, 2013; 이태준, 권정혜, 2007)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으로 관련됨을 보고한 연구를 일부 지지하며, 방임이 중학생의 

교사, 교우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 연구(권지은 외, 2013; 박기원, 2014)를 

지지한다. 또한 유사변수인 또래, 교사애착에 대한 정서학대의 부적(-) 효과를 입증한 

안은미 외(2013), 양육방식에 따라 교우관계가 달라진다고 보고한 Gaetner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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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대 경험이 교우관계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쳤지만 

교사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등한 관

계인 교우에 대해서는 학대에 따른 분노나 적개심을 전치시켜 표출하거나 무의식적으

로 드러내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는 반면,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투사적 

형태로서 교사라는 또 다른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처벌이나 체벌을 두려워하여 수동적 

행동을 하거나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하는 과잉통제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Urquiza & Winn, 2003).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또한 스스로와 교사 간 관계를 동

등하게 인지하지 않거나, 자신보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으로부터 관

심과 인정을 받고자하여 복종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Galdston, 1971). 따라서 학대

를 경험한 중학생의 긍정적 교우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 실천이 요구되는 

동시에 교사와의 관계 개선에는 심리정서적 발달 산물 등 다른 요인을 통한 간접적 

개입이 필요하다. 학대의 경험은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사회적 지지 형성, 대인

관계 기술 함양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방임 피해 중학생의 경우 가정 내 양육자와의 관계가 일종의 

대인관계 모델로 작용하여 원만한 교사,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방임적 가정환경에서 양육되었을 경우 의사결정이나 

갈등타파, 문제해결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

술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Urquiza & Winn, 2003). 양육자로부터 안정감을 획

득하지 못하였거나 방임 등 무관심을 경험한 청소년은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거부나 

무시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축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가정에서 

관심, 인정, 애착,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 교우관계에서도 애정, 공감, 신뢰를 가지고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학생 시기 교사, 또래와의 관계나 타자로부

터의 지지는 초기 청소년기 주관적 차원에서의 삶의 만족과 직결되기 때문에(이기혜, 

김경근, 2013), 학대와 방임 경험이 또 다른 관계에서의 문제에 연관되지 않도록 조

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는 학대와 방임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확대 및 지역사회 활동 증대 등의 노력과 함께, 부정적 

부모양육 조기발견 시스템 보강, 부모교육 및 가족유지 지원 서비스 확충, 가정방문형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등 서비스의 촘촘한 보완이 필요하다(오정수, 정익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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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 중 대표적인 내재화 증상인 우울과 외현화 증상인 

공격성이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교사관계에 대해서는 우울

의 부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교우관계에서는 우울과 공격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an과 Poulin 

(2009), Hoglund와 Chisholm(2014)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교사

와 교우관계를 포함한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대한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강승희(2010), 김정민과 송수지(2014), Fröjd et al.(2008)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우울이 증가할수록 교사, 교우관계가 모두 부

적(-)으로 낮아짐을 입증하였으므로, 중학생의 교사, 교우관계 증진을 위해서 우울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요청된다. 우울은 사춘기 전후 증가하여 중학생 시기에 빈번히 

발생한다. 초기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개

입이 중요하다(Hankin, 2006). 중학생은 초등학생 시기보다도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

와 일상생활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교에서 타자로부터의 수용과 거부는 성격특성, 

정신건강, 삶의 만족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조민규 외, 2014). 따라서 우울이 절망

감, 무망감, 슬픔, 불행, 무기력함 등 위험요인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질적 저하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교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 관리의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교사는 청소년과의 

일차적 대면을 통해 학대, 방임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우울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지지적 분위기 속에서 애정과 격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공격성은 교우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 그 자체가 역기능적인 교우관계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초기 청소년기 공격성이 폭력이나 일탈행동으로 발현되어 

나타날 경우 교우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공격성이 

높은 중학생에 대해서는 예방적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로부터 신뢰, 애정, 지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노, 화, 폭력을 유발하는 가정환경에서 양육된 청소년을 발굴하

여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 심리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실천전략이 중요

하다. 원만한 교우관계는 정신건강, 정서적 안녕감과 밀접하게 관련 있고, 가정 내 인

간관계 결핍 요소를 보완하는 완충적 역할, 학교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문제에 



중학생이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학교 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로  

- 25 -

대한 중재역할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공격성으로 인한 교우 간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

한 대인관계를 유지 및 발달시켜나갈 수 있도록 학교, 복지시설, 상담치료기관 등 다

양한 지역사회 청소년복지 실천 현장에서 정서조절프로그램이나 또래관계기술증진 프

로그램 등을 통한 개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학생의 학대와 방임 경험이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우울, 

공격성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를 효과분해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대는 교사, 교우관계에 대해 매개변인인 우울 및 공격성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가 

크고, 방임은 교사, 교우관계에 대한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총 간접효과 검증 

결과, 학대와 방임이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공격성의 간접효과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에서는 학대, 방

임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간접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교우

관계에 대해서는 우울, 공격성의 간접효과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학대

와 방임이 교사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우울, 공격성이 모두 매개변인의 역

할을 하나, 종속변수인 교사,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우울, 공격성이 서로 다르게 매개

하였다.

이 결과는 중학생의 학교 내 대인관계 증진 차원에서 학대와 방임 피해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우울,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집중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심리정서 측면의 차별적 개입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대는 종속변수인 교사, 교우관계에 상관없이 우울, 공격성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

가 컸으므로, 학대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직접적 개입과 더불어 학대를 경험한 중학

생의 내재화와 외현화 증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교사, 교우관계 증진을 도모하려

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반면, 방임은 교사, 교우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정환경에서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의 학교 내 대인관계 함

양을 위해서는 직접적 개입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개별 간접효과 분석 결과, 학대와 방임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관계에서는 우울, 교우관계에서는 우울과 공격성으로 각각 구별되게 나타

났다. 이는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의 대인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의 유형에 따라 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개입의 초점을 다르게 적용해야함을 시사

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학대,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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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이나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개입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개입 목

적에 따라 심리사회적인 변인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며, 교사관계에 대해서는 

우울 집중 관리가,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우울 및 공격성의 동시적 관리가 중심이 되

는 실천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대, 방임 경험이 교사관계에 대하여 공격성보다는 우울을 통

해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에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여 심리 내적으로 우울을 경험하게 될 경우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좌절

감을 경험하거나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해 교사관계 증진 

목적의 우울 관리가 시급하다. 반면,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중학생의 교우관계를 위

해서는 우울과 공격성 모두를 고려하여 개입해야 한다. 학대, 방임으로 인한 우울, 공

격성이 교우관계의 어려움이나 또래로부터의 소외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

내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에서 우울, 공격성 감소를 

위한 또래와의 관계 개선, 사회적 능력 향상,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대와 방임이 우울, 공격성이라는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증상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심리기제 요인이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에 이차적으로 영

향을 주게 되며, 종속변수가 교사관계인지 교우관계인지에 따라 우울, 공격성이 각기 

다르게 매개역할을 함을 입증하였다. 중학생 시기는 지식 습득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함양하고 공존과 협력에 기반 한 관

계형성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가는 때이다. 이 시기 청소년은 일차적으로는 가정에서 

양육자로부터의 보호, 지지, 격려 등을 토대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성장을 

하게 되며, 이차적으로는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집단과 생활하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전인격적 성숙을 해나간다. 물론 학대와 방임은 주로 가정이라는 일차적 환경 속 관

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 개입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이 학교라는 이차적 환경에서 사회성을 함양하고 사

회적 관계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임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학대와 방임의 후유증과 악순환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이 건강하

게 발달과업을 수행하며 학교에서도 조화롭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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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 교우관계에 대한 보고가 청소년 본인의 자기기입식 설문이라는 일방적

인 응답방식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육자, 교사, 또래의 설문이나 관찰 등으로 

삼각측정(triangulation)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데이터

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분석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

으나 2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측정에 한계가 존재한다. 학대, 방임 등을 

다각적으로 측정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

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 학대와 방임의 교사, 교우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시

간경과에 따라 규명할 수 없었다. 추후 중학교 시기 이전이나 이후의 학대와 방임 경

험이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한 종단연구가 수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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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iddle school*

Kim, Seohyun**․Yim, Hyerim***․Chung, Ickjo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hild maltreatment(abuse 

and negl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eacher and peer) in middle school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This study utilized the 3rd wave 

data(3rd grade of middle school) from the 2010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consisted of 2,164 studen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child abuse and peer relationships, 

whereas child neglect was involved in b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cond, 

while depression negatively influenced b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ggression 

only impacted peer relationships. Third, child abuse was indirectly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diated by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contrast, child 

neglect was directly associated with both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s. 

Furthermore, only depression appeared to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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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treatment and teacher relationships, whereas depression and aggress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peer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depression, aggression, teache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hool adjustment, child abuse,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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